■ 부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Windows 2000에서 부팅에러 문제를 복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팅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단계가 잘못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부팅하기 위해 따르는 프로세스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 하드웨어의 작동 여부

  먼저 발생한 문제가 서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부팅할 수 없습니다.

· 부트 드라이브, 부트 드라이브의 디스크 컨트롤러 또는 이 둘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설치 되지 않았을 경우.

· CPU 또는 마더보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사항도 점검합니다.

· 전혀 부팅되지 않고 소음도 나지 않는 컴퓨터는 전력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원 코드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부팅은 되지만 그 이상의 동작을 하지 않는 컴퓨터는 마더보드의 문제 일 수 있습니다.

· 메모리를 계산하지만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타내기 않고 “삐-” 소리가 나는 컴퓨터는 비디오 카드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 부팅을 하고 CD와 플로피를 찾지만 하드 디스크 컨트롤러를 찾지 않는 컴퓨터는 하드 디스크 컨트롤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 부팅되고 하드 디스크 컨트롤러를 식별하지만 부팅 가능한 하드 디스크를 찾지 않는 컴퓨터는 하드 디스크 문제 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경우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하드 디스크 컨트롤러와 같이 컴퓨터의 쉬운 부분을 스와핑합니다.

· 마지막으로 서버의 플러그와 UPS등을 점검합니다.

□ 1단계 : NTLDR 로드

Windows 2000에서 가장 먼저 로드 되는 “NTLDR”은 서버의 하드 디스크의 부트 파티션의 부트 디렉토리에 있는 작업 프로그램입니다.  “NTLDR”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1. 프로세서를 386 모드로 옮긴다

2. Win2K가 하드 디스크에서 부팅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간단한 파일 시스템을 시작한다.

3. BOOT.INI 의 내용을 읽고 가능한 다른 부트 옵션 메뉴를 보여 준다.

4. 로드할 OS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

Windows 2000 Server를 로드하기로 한 경우 NTLDR은 서버에서 하드웨어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인 NTDETECT.COM에게 제어권을 넘겨 줍니다.

□ 2단계 : NTDETECT 실행.

NTDETECT.COM은 서버에 나타나 있는 하드웨어, 즉 다음과 같은 것을 찾아 냅니다.

· PC의 컴퓨터 ID유형.

· 버스 유형

· 비디오 보드 유형

· 키보드와 마우스 종류

· 컴퓨터에 나타난 직렬 포트와 병렬 포트

· 컴퓨터에 있는 플로피 드라이브

일단 NTDETECT가 문제 없이 작동하면 Registry의 Hardware 키를 만드는데, 이 키는 HKEY_LOCAL_MACHINE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할 때 마다 Registry의 해당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하드웨어 구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 시스템 시동의 NTDETECT 단계를 통과할 수 없다면 컴퓨터의 하드웨어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 3단계 : NTOSKRNL을 로드.

다음 Win2K 커널(NTOSKRNL)은 Hardware Abstraction Layer(HAL.DLL)을 로드 하는데, Hardware Abstraction Layer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일종의 어셈블리 언어 코드로서, Win2K가 하드웨어에 대해 독립적이게 해 줍니다.  커널의 로드 단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입니다. 

· 커널 로드 단계

· 커널 초기화 단계

· 서비스 로드 단계

· Windows 서브 시스템 로드 단계

※ NTOSKRNL과 HAL.DLL은 Win2K 설치의 System32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두 가지 모두 로드할 Win2K용 하드 디스크에 나타나야 합니다.

· 커널 로드 단계

일단 HAL.DLL과 NTOSKRNL이 메모리에 로드 되면 Win2K는 시스템 설정을 로드하고, 이것을 HKLM\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에 저장합니다.  Win2K는 시스템 정보를 읽고 로드해야 하는 드라이브와 그 순서를 결정합니다.

· 커널 초기화 단계

  일단 Win2K가 커널의 내부 변수를 초기화하면 커널 1이라는 시작 값으로 드라이버에 대한 현재의 제어 세트를 검사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Win2K는 새로운 현재 제어 세트를 만들지만 이것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CHKDSK 기반 유틸리티인 AUTOCHK.EXE는 작업을 시작하여 파일 시스템이 그대로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단계는 또한 Win2K 페이지 파일이 설치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 서비스 로드 단계

  Win2K는 Services Manager(SMSS.EXE)와 Win32 서브 시스템을 로드합니다.  2라는 시작 값이 있는 모든 서비스는 현재의 제어 세트를 System 키에 기록합니다.

· Windows 서브 시스템 시작 단계

마지막으로 Windows 서브 시스템(Win2K의 주요 부분으로, 자주 이 서브 시스템과 상호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 초기화 됩니다.  Win32 서브 시스템은 WINLOGON.EXE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대화식 사용자 로그온 및 로그오프를 다룹니다.  WinLogon은 안전한 처리 순서(secure attention sequence)에 대해서 수신 대기 합니다.(수정되지 않은 모든 Win2K 컴퓨터에서 Ctrl+Alt+Delete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WinLogon에게 “다른 사람이 로그온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대해서 수신대기하도록”과 같은 명령을 전달합니다.  WinLogon은 이름과 패스워드를 파악해서 그것을 로컬 보안 기관(LSASS.EXE)에 보냅니다.  그러면 로컬 보안 기관은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Security Accounts Manager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비교 합니다.  서로 일치하고 사용자가 로그온 권한을 갖고 있으면 USERINIT.EXE라는 다른 프로세스가 HKML\Sofrware\Microsoft \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이라는 쉘 값에서 참조되는 쉘을 실행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일반 Win2K 바탕화면을 로드하는 EXPLORER.EXE).

그러면 Ctrl+Alt+Delete를 눌러서 로그온을 하로고 요청하는 로그온 화면이 나타납니다.

※ 이상이 부트 프로세서 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두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팅 에러 복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숙지 하고 어느 단계에서 에러가 일어 났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만 좀더 빠르고 정확한 부팅 에러 복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